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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IT기반 미래 기술 연구 동향 및 시사점 

연승준* 하원규** 최호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혁신 및 사회ㆍ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분야와 융합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ICT 는 핵심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하

이테크 기술 주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EU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EU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과학 기술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정보통신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봄으

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 서 론 

다른 모든 분야와 융합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

할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은 핵심 기술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ICT 분야는 유럽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

으며, 혁신 및 사회ㆍ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기 때문에 EU 차원의 유럽연구영역(European 

Research Area: ERA)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1]. 유럽은 특허건수, 연구개발(R&D)과 교육

에 대한 비용지출 수준, 연구원 수, 기업 연구소 비

중, 낮은 수준의 ICT 고용률과 보급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비롯한 분야의 컴퓨팅 패러다임, 순이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쳐

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EU 는 하이테크 

기술 주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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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EU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 연구 현황을 살

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과학 기술 연구

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정보통신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미래 과학 기술 연구 동향  

1. 미래 과학 기술 예측 연구 개요 

EU는 ‘과학 기술 예측(the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미

래 기술 예측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미래 기술 예측 활동은 FP6(Framework Program 6)

의 연구 내용으로 포함되고 수행되어 왔으며 FP7(Framework Program 7)의 연구를 위해 다양

한 분야와 다양한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U의 과학 기술 예측연구는 ‘Thinking the Future,’ ‘Debating the Future,’ ‘Shaping the 

Future’의 3 가지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Thinking the Future’는 미래 트렌드 

및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의 연구개발 방향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Debating the Future’는 공공부문, 산업계, 연구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EU 차원, 국가별 차원, 지역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Shaping the Future’는 예측 가능한 미래상,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설

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과학 기술 예측 연구는 지식공유 플랫폼(Knowledge Sharing Platform) 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 예측활동 모니터링 및 다양화 추진,’ ‘과학 기술 예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상호학습지원,’ ‘광범위한 과학 기술 예측연구 촉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 기술 

예측활동 모니터링 및 다양화 추진(Monitoring Foresight activities in Europe and fostering 

their European dimension)” 활동은 유럽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예측활동을 조사·보고하고 다양한 관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 기술 

예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학습지원(Support to mutual learning between 

Foresight managers, practitioners, users and stakeholders of policy-making organizations 

in Europe)”은 미래 과학 기술예측을 위한 지식 및 노하우를 지원하고, 웹을 통해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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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워크숍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범위

한 과학 기술 예측연구 촉진(Promoting EU wide Foresight approaches)” 활동은 연구공모를 

통해 9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EU차원의 과학 기술 예측 연구는 유럽의회와 유럽의회 기술 평가 네트워크(the European 

Parliament and EPTA),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과학재단(the European 

Science Foundation: ESF), 포소사이어티(ForSociety)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미래 비전 연구 동향  

미래 비전에 대한 EU차원의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고, 현재도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의 미래에 대해 수행되고 있으며, EU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범

위를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 프로젝트와 세부적으로 Biotechnology, Information Society, 

Transport,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Manufacturing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

<표 1> 미래 비전 연구 및 주요 내용 

분야 연구 주요 내용 

The debate on the future of 
the EU 

- 2000년 2월에 EU집행위원회에서 시작된 ‘Dialogue on Europe’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동년 12월에 ‘Nic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발의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의 역할을 수행 

The Scenarios Europe 2010 
project 

- 1997년 EU 집행위원회의 Forward Studies Unit에 의해 수행되
었으며, EU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는 논리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General 

The IPTS Futures Project 
- 2010년을 향한 중요 정책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계, 학계, 정
계의 195명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 

ISTAG Scenarios for 
Ambient Intelligence in 
2010 

- IST Advisory Group에서 IST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전략, 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 
- Ambient Intelligence를 주창 

FISTERA 

project 

- 국가별 미래 예측 활동을 비교분석하고 IST의 공유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예측연구의 플랫폼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 

Information 
society 

Vision Book project 
- ICT와 관련된 미래비전에 대해 ‘어디로 가야하고 왜 가야하는지’
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EU strategy and debate 
- EU 집행위원회가 2001년 말에 2010년 이후의 생명과학 분야와 
바이오 기술 분야의 전략적 비전 제시를 위해 제시 

Biotechnology 

The Biosociety 
- 바이오 기술로 인한 인간, 사회, 시장에 대한 영향 연구로써 사회
적 학습과정, 규제, 기술의 사회적 통제 부분을 포함 

Fantasie project 
- 교통기술개발에 대해 연구하고,  교통 시스템 및 교통정책에 대한 
영향을 연구 

Transport 
FORESIGHT for 
TRANSPORT 

- FP5의 GROWTH 프로그램에 의해 2001년에 시작되어 2004
년까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75명의 전문가 자문과 160명의 델
파이 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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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3. 미래 기술 연구 동향  

미래 기술에 대한 EU 차원의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후 10 년 또는 

그 이상의 미래에 대해 수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연구인 ‘Foresighting 

the New Technology Wave’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방

식으로 2004 년 ‘Converging Technologies for a Diverse Europe’를 주제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의 NSF 연구에 대응하여 융합 기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IPTS)에서 주도하였으며, ‘Quality of Life,’ ‘The ethical, legal and 

societal aspects of the converging technologies,’ ‘Transformation effect of NBIC Technologies 

on the Economy,’ ‘Converging Technologies and the Natural, Social, and Cultural World’ 4

개 SIG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2]. 2005년 EU 집행위원회는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unit’의 지원 하에 2015~2020 년을 시계로 유럽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미래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그룹 활용연구인 ‘Key Technologies for Europe’을 수행하고, 

2005년 9월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3]. 

III. IT 기반 미래 기술 연구 동향  

EU 차원에서 최초의 IT 연구는 일본의 5 세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1983 년 시작된 

ESPRIT 프로그램이었다. ESPRIT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분야에서와 같이 IT 분야의 수많은 차

분야 연구 주요 내용 

EurEnDel 
- 30년의 시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기술, 잠재력, 영향에 
대해 연구 

The Nordic H2 Energy 
Foresight 

- 16개의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
행 

Energy 

The Atlas project - 에너지분야의 주요 이슈와 우선순위를 분석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 
Sustainable 
development EU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01년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지속 가능 발전연구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연구 

Future for Leading-edge 
manufacturing 

- 15년에서 20년 후의 수요와 과학기술로 인한 기회를 조망하여 
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Manufacturing 
The ManVis (Manufacturing 
Visions) project 

-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핵심 역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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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프로그램에서 모범 역할을 하였다. ESPRIT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후 종합적인 4 개년 체계 

프로그램(Framrework Programme)이 1984년 FP1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그 때부터 FP는 

IT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초점을 확대해 나갔다.  

연구총국(DG)을 제외하고 ICT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별도의 DG IST가 존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IT 분야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또

한, 2000년 리스본 전략 목표에서도 반증되듯이 이는 유럽의 필수적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현재 FP6(2002~2006 년) 단계에 있지만 FP7 단계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 작성한 여러 보

고서 형태로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FP6의 총 예산은 170억 유로로 이중 36억 

유로는 정보화사회기술(IST)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FP7 에 있어 유럽위원회(EC)는 

ICT 분야에 130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FP6 프로그램은 상황 인식 지

능(Aml) 분야를 중심으로 한 IST 분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FP7 과 맞물려 다

양한 IT기반 미래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1. Ambient Intelligence 프로젝트 

1999년에 ISTAG 비전이 공표된 후에 AmI는 ‘Framework Programme 6’의 Information 

Society 측면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핵심 개념으로 IST 작업 프로그램에 폭넓게 내재

되고 ‘pervasive computing’이나 ‘ubiquitous computing’과 같은 더 오래된 개념과 유사하다

<표 2> Ambient Intelligence의 기술 요소 

Ambients Intelligence 

Embedded Systems Common sense reasoning 

I/O Devices Computational intelligence 

MEMS Context arousal 

Sensors Emotions and computing 

Smart materials Multimedia 

Ubiquitous Communications Multi-modal interactions 

Communities and Environments 

Participatory 

Prototyping, hands-on 

Security 

Software Engineering 

Technology Platform 

Integration Issues 
 



주간기술동향 통권 1267호 2006. 10. 11.  ●  

- 6 - 

[4]. AmI 는 다음 3 가지 기술들의 융합에서 나온다. 편재된 컴퓨터와 네트워크(Ubiquitous 

Computing & Ubiquitous Communication) 그리고 지능화된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Intelligent 

Interface)가 그것이다. 이 같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유형의 서비스, 

기술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든 유럽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 기술은 <표 

2>와 같다. 

2. WonderWeb 

WonderWeb 은 FP6 프로그램 아래서 미래 부상할 기술(FET)에 관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럽연합(EU)의 IST 프로젝트였다[5]. 이 프로젝트 아래서 ‘시멘틱 웹을 위한 온톨로지 인프라’

가 구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연구 분야의 힘을 강화하고 유럽이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델이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회 전반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웹이 가장 중요한 것임이 분명하

다. 웹의 기능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처럼 통계적으로 평가된 구문(syntax)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최대한 잘 이해하는 시맨틱 특성에 의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

해서 지식은 웹에서 처리해야 하고 이는 다시 표준화한 언어로 표시한 기본 도구로서 온톨로지

를 필요로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표준 온톨로지 웹 언어(OWL)는 시맨틱 웹을 위해 국

제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이 같은 성공은 유럽 연구계의 설명 논리 분야에서의 견실한 연구 기

반에 토대를 두고 있다.  

3. CHIL  

CHIL(Computers in the Human Interaction Loop) 프로젝트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암묵적이고 비간접적이며 비개입적인 방식으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ml 비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 CHIL 프로젝트는 유

럽과 미국의 역량 있는 15개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4. ASG  

포츠담대학(Weske 교수)의 적응형 서비스 그리드(Adaptive Services Grid: ASG) 프로젝트

는 시맨틱 웹과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

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술의 수직 통합에 대한 좋은 사례다. 26개 파트너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 



●  포커스 

- 7 - 

프로젝트는 상당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2006년까지 ASG 프랫폼 원형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7]. 

5. Wear-IT-at-Work 

Otthein Herzog 교수의 주도 하에 36개의 유명 업체(Airbus, SAP, Siemens 등)가 참가하고 

있는 FP6의 대형 프로젝트 Wear-IT-at-Work는 업무 절차 모델 수립 분야에 Aml 비전을 실현

하는 동시에 이미 언급한 유럽의 모바일 시스템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8]. 

이 프로젝트는 사무실, 공장, 현장(예, 유지보수)에서의 업무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소방대, 병원, 항공기 산업, 자동차 산업 등 4개 원형 모델 시나리오를 추구하고 있다. 

6. Macs  

행위유발성 인식 및 사용을 위한 역동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중센서 독립형 인지 시스템

(Multi-sensory Autonomous Cognitive Systems Interacting with Dynamics Environments 

for Perceiving and Using Affordances: Macs) 프로젝트의 목적은 탐사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

축적으로 대응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것이다[9]. 

7. Mirror 

Mirror 프로젝트는 영장류의 거울 신경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해 시각과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 팔과 손가락을 가진 인간형 로봇이 복잡한 방

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Cyber Glove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10]. 이 프로젝트는 

학습 행위의 표현과 이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8. RobotCup 

David Vernon 교수가 주관하고 있는 RobotCup 프로젝트는 환경의 탐사, 조작, 모방을 통해 

인지 능력을 얻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이 프로젝트는 또 

Yarp(또 다른 로봇 플랫폼)에서 개발한 개방 소스형 로봇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9. ORCHESTRA  

위험 관리를 위한 개방형 아키텍처와 공간 데이터 인프라(Open Architecture and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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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frastructure for Risk Management: ORCHESTRA) 프로젝트는 위험과 재난에 대처하

기 위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12].  

10. Swarm-bots 

Swarm-bots 프로젝트는 집단지능 또는 무리지능 개념의 창시자인 브뤼셀 프리대학교의 

Marco Dorigo 교수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다[13]. 이 프로젝트는 개미 등과 같은 곤충에게서 알

려진 바와 같은 방식으로 지능을 통해 협력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FET는 이 프로

젝트를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11. Key Technologies for Europe 

10~15년의 미래를 지향한 프로젝트로써 2005년 EU 집행위원회는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unit’의 지원 하에 유럽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미래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

가그룹 활용연구인 ‘Key Technologies for Europe’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 기술과  통신 부분

을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14]. 

12. FISTERA 

EC 프로그램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외부 활동으로 미래의 ICT 분야를 연구하는 FISTERA 

(Foresight on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in the European Research Area) 프로젝트

는 7차 FP에서 토의할 내용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미래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5]. 주요 연

<표 3> Key Technologies for Europe의 Research Agenda 

분     류 리서치 아젠다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Human-Computer Integration 

Fields of Applications for IT 

Coupling the Real and the Virtual 

Automation of Programming 

System Architectures 

The Potential in the Levels of Abstraction 

Information Technology 

The Physical Level 

Network Design and Novel Architectures for the Internet 

Models for Understanding the Networks of Today And Tomorrow 

Cyberinfrastructure, Digital Networks and Information Economies 
Communications 

The Triangle Internet, Mobile,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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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FISTERA의 시나리오 리포트는 최근의 EU IST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 연

구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룬 보고서로 다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

양한 대안을 갖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FISTERA Delphi 프로젝트는 주로 EU 25개국을 위한 전

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U 15개국과 신규회원국(NMS)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며, 이 외의 일부 국가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13. Beyond the Horizon 

Beyond the Horizon 프로젝트는 FP7, FP8, FET(Future and Emerging Technology)을 고

려하여 European Research Consortium for Infomatics and Mathematics에서 수행하고 있으

며 유럽의 18개국의 선두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미래 유럽의 ICT 연구 프로젝트이다[16]. 미

래 기술 도출을 위해 6 개의 Thematic Group(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Nano-electronics and Nanotechnologies, Security, Dependability and Trust, Bio-ICT 

Synergies, Software Intensive Systems)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포럼과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다.  

IV. 시사점 

IT 기반 미래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EU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EU의 IT기반 미래 기술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쟁

과 협력의 조화, 집중과 확장의 조화, 전략과 자율의 조화, 다양성과 중복해소의 조화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경쟁과 협력의 조화 

EU의 기술 연구의 특징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EU의 연구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등과의 기술 경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등의 연구인력과의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단일 기관이나 심지어는 단일 국가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지식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

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MIT 대학의 Rodney Brooks 교수가 RobotCup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가하는 등 경우에 따라 유럽 이외 지역의 연구자들도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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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역 내에 있어서도 국가별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또는 네트워크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 프로

젝트 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집중과 확장의 조화 

과거 유럽연합의 정보화정책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담론적 수준에서 정보화정책의 ‘지침

(guideline)’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거론되어 왔다. 왜냐하면 EU의 총 예산은 2002~2006 년

까지 유럽연합 GNP의 1.27%를 초과할 수 없고,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예산 930억 유로 

가운데 44%가 공동농업정책에 사용된 반면 정보화 예산(연구개발,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건설,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은 6.5% 정도만이 할당되었다. EU의 ICT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미국의 절반수준으로 미국ㆍ일본 등에 뒤쳐져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FP6의 총 예산은 170억 

유로로 이중 36억 유로는 IT를 포함하고 있는 IST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FP7에 

있어 EC는 ICT 분야에 130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것만으로도 EU가 정보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EU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이러한 투자예산의 확대를 통해 국가별로 연

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연구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짐으로써 연구 분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3. 전략과 자율의 조화 

지금까지 EU 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방식은 Proactive 방식, Open 방식을 통해 진행

되어 왔다. Proactive 방식은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미래를 위해 전략적 영역을 선정하여 아젠

다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Open 방식은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제공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EU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 부가하여 Award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ward 방식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에게 이들의 창의성을 개

발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최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Award 방식을 통

해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창의적 연구 개발 시간을 빼앗는 프로젝트 제안서와 보고서 등을 작성

하는데 소비하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등 주요 기

술 선진국과 달리 상당한 경직성을 갖고 있는 유럽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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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과학재단(ESF)과 유럽연구위원회협회(EUROHORC)가 새로운 유럽젊은연구가상(EURYI)을 

수여하고 있다. 각각 100 만 유로 수준에서 연간 25 건을 수여하는 지원으로 아직 선별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운 지원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라고 할 수 있다. 

4. 다양성과 중복해소의 조화 

다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갖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FISTERA의 시나리오 리포트에서 볼 수 있듯이 EU의 IT기반 미래 기술 연구는 단지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도전의 범위를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여러 대안을 사용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다. EU는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여러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지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 상이한 경향이나 역 경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서로 상호 

작용할지에 대한 분석과 일반적인 발전 경향을 벗어나는 변화가 암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발전 경로를 통해 얻어지는 정책과 전략적인 결론의 견고성을 테

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 미래에 우리가 다양한 경로 중 어느 경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 변화

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지는지에 관해 상당히 다른 ‘worldviews’를 소

개하는 기회,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들과 그 요소들 간에 다양한 사건들이 실현되기 위한 요구 

조건들과 그 결과에 관한 대화 기회 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

식은 다분히 중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연구방식이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결과

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

해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선

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여과되는 시

스템의 통합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V. 결 론 

ICT 분야는 혁신 및 사회ㆍ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

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분야와 융합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ICT는 핵심 기술 중에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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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기술 주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EU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예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는 EU

의 연구개발 추진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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